
남원시,�청년고용위기극복온힘 16기획
2018년 6월 5일 화요일

▲▲‘‘내내일일이이 있있는는 청청년년도도시시’’추추진진 전전략략
마마련련
먼저,�내일(My�Job)이 있어 행복한 내일

(來日)�설계이다.
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

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특성 과
여건에 맞는 청년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.
남원시는 소셜벤처 인프라를 공동 활용
한 청년 CEO양성사업 등 8개 사업에 국
비 7억 4,100만원을 신청하는 등 청년 일
자리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.
하반기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

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남원시만의
특성을 살린 청년 정책방향 및 비전을
종합적으로 마련한다.�연구용역을 통해
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‘내
일이 있는 청년도시’추진 전략을 마련한
다.

▲▲청청년년이이 머머무무는는 남남원원 조조성성
청년이 머무는 젊은 남원에도 힘을 쏟

는다.
‘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’을 실
시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뒤 전역한
청년들에게 관내 복지시설 일자리와 사
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�지난 1
월부터 시행하여 5월말까지 4명의 청년
이 취업에 성공했다.
남원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중 대학에 진

학하지 않은 취업희망자에게 일자리를
제공하는‘지역청년 취업할당제’도 인기
를 얻고 있다.�지역청년 취업할당제는 민
선 6기 공약사업으로 남원시와 16개 기
관·기업체에 현재까지 모두 113명이 입
사해 고향에서 청년의 꿈을 실현하고 있
다.
남원시 소재 중·고교를 졸업 후 중소

제조업체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
100만원의 애향장려금을 지급(2018년 40
명 예상)하고 있다.�애향장려금은 청년
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애향심을 높이는
한편,�청년 인구 유출예방과 지역경제 활

성화에 기여하고 있다.

▲▲고고용용 유유지지 위위한한 취취업업지지원원 사사업업
고용 유지를 위한 청년 취업지원 사업

도 펼치고 있다.
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것

은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다.�이를
위해 만18~39세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
(상시근로자 5인 이상)에는 1년 동안 매
월 50만원에서 65만원을,�청년에게는 2년
동안 300만원을 지원한다.
근로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

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있다.�만
15~34세 이하 생산직 근로자 본인이 월
12만5,000원씩 2년 동안 공제에 가입하면
2년 뒤에 1,600만원(이자별도)의 목돈 마

련기회를 제공한다.�기업에도 2년 동안
총 780만원을 제공해 인력수급 및 고용
유지를 도모하고 있다.

▲▲고고용용서서비비스스 원원스스톱톱 제제공공
이밖에,�남원시와 남원고용복지플러스

센터에서는 구직희망자,�저소득 취약계
층,�제대군인 등을 위한 복지·취업·금
융 상담,�취업알선,�일자리정보 제공 등
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
하고 있다.
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한 1대 1�취업상

담,�취업알선,�구인구직 정보도 제공한다.
올해는 일자리 밴드‘잡담(Job談)’을 새로
개설해 청년들에게 신속·편리한 일자리
정보 제공과 취업 관련 소통의 창구 역

할을 하고 있다.
일자리 수급 불균형에 의한 미스매치

해소를 위해‘구인·구직 만남의 날’도
상시 운영하고 있다.�올 들어 구직자 69
명 중 20명이 채용돼 내일의 꿈을 가꾸
어 가고 있다.�오는 9월에는 채용박람회
를 개최하여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
를,�기업에는 필요 인력을 알선하는 만남
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.
청년 영농 정착금 지원사업과 농산업

창업지원,�청년 희망 스마트 팜 확산 사
업 등 영농 기반이 취약한 청년 농업인
육성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
있다.
이 같은 노력은 성과로 이어졌다.�지난

5월 전북도가 주관하는‘2018�일자리
창출 우수 시군 평가’에서 남원시는‘우
수상’수상과 함께 사업비 5,000만원을
받았다.�남원시는 취업지원 실적,�일자
리 창출 노력 등 총 5개 분야 16개 항
목의 평가에서 전년대비 고용률 2.4%,
취업률 3.4%,�상용근로자 수 12.1%�등
전반적으로 고용지표가 상승한 것으로
나타났다.

남원시는“지역경제가 유지되고 발전하
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확보가 중
요하다”며“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 빠
르게 대응해‘내일 있는 청년도시,�도약
하는 남원’을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밝혔
다.�� /남원=유영철 기자

원시가 올해 시정구호인‘함께 만들어 가는 더 행복한 남원’을 만들어
가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 올인 하고 있다.�남원시는 특히 정부의
청년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지역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

쏟고 있다.

남

청년CEO�양성사업등에
국비 7억4100만원신청

지역청년취업할당제인기
지역소재중고교졸업후
중소제조업체취업자에
100만원상당애향장려금지급

청년내일채움공제도지원
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
종합적인고용서비스제공

내일(My�Job)이있는행복한내일(來日)설계


